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졸업생 강연

선택은
여러분몫
[장진홍] · 스마트보안솔루션과 졸업 · 도제학교 출신 · 2년차 개발자



오늘제말,
이해안되셔도괜찮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늦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저는이렇게왔습니다

고등학교

세명컴퓨터고

스마트보안솔루션과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학교와 회사를 오가며

대학

컴퓨터공학과

수도권 4년제

지금

개발자2년차

스타트업: kt ds 협력

사

보안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개발자. 전공이 진로를 전부 정하진 않더라고요.



01
기회는예쁘게오지않는다



기회는맞춤형으로오지않는다.

대부분이렇게온다.

지저분하고 치사하고
내가방심할때

스쳐지나간다



제 이야기 ①

“솔직히대기업연봉받고싶었어요.

근데스타트업신입초봉, 진짜🐶짜더라고요.”

조건

연봉, 복지

전부 입맛에 안 맞았다

상황

중견기업 최종면접 탈락 직후,

멘탈이 갈린 상태

고민

그렇다고 지금 내가

대기업에 갈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체계가없다는건,
내가체계를세울수있다는뜻.



일단, 기웃거렸습니다

01 기획에 기웃 처음엔 “나댄다”는 말 → 나중엔 “개발자 입장에서 이거 가능해?”라는 질문을 받게 됨

02 고객 반응에 기웃 “제가 만든 거 반응 어떻게 볼 수 있어요?” → 고객사 정기회의에 따라가 선플·악플을 직접 들음

03 코어 업무가 옴 “이건 신입한테 시키기엔 너무 큰 건데, 너한테 준다”

04 내 말에 힘이 생김 연봉협상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든 티만 내면 알아서 더 올려줌

사실 지금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걸 해냈습니다.



01

잡는다
방심하지 말고 알아본다

02

가공한다
내 깔에 맞게 다듬는다

03

소화한다
결국 내 것으로 만든다

당장마음에안들어도내식대로소화하는것,

그게능력입니다.



지금 당장 해볼 것 ①

학교에도못생긴기회는널려있어요

아무도 안 하려는

조별과제발표자
내가 잡는다. 면접에서 쓸 “제가 발표맡았던프로젝트는요” 한 줄이 생긴다

억지로 하는

수행평가·실습과제

그냥 내고 끝내지 말고 깃허브나노션에올려두기. 3학년 때 포트폴리오가 이

미 쌓여 있다

학교에서짜증 나는 불편함

급식표, 시간표, 수행 마감일
불평 말고 직접해결해보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



02
쪽팔림을견뎌라



배움은
우아하지않습니다.
학교와 사회가 다르다는 말, 결국 이거라고 생각해요.



학교 vs 사회

학교 사회

시간표 정해져 있다 없다. 업무를 받으면 내가 알아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 전문가가 들어와 알려준다 누가 알려줄 수 있는지 알아서 찾아야 한다. 알려주고 싶게끔 내가 잘해야

한다

시험 범위 범위·유형·밑줄까지 알려준다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 그게 시험 범위였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기도 한다

시험 날짜 정해진 날 불시에

결과 만회할 수 있는 다음 시험이 있다 점수가 꼬리표가 되고, 재시험은 없다



제 이야기 ②

“이문제, 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이거어떻게되고있어요?”

예상 못 한 질문에어버버하다, 제대로답도 못 하고 끝났어요.

제일 무섭고 쪽팔렸던 건, ‘네가 한 건데 네가 몰라?’ 하는 눈초리를 견디는 거였어요.



그쪽팔림이저를가르쳤어요

쪽팔림

내가 한 건데,

설명을 못 했다

견딤

도망 안 가고 자리로 돌아와

끝까지 파악해서 보고했다

배움

내가 한 일은

항상 정리해 두는 습관

그날쪽팔림을피했다면, 이습관도없었을거예요.

쪽팔림을견뎌야, 배울수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시험이있는여기서
마음껏쪽팔려보세요.
수행평가발표 Q&A, 조별과제, 모의면접. 여러분의회의실은여기 있어요.



지금 당장 해볼 것 ②

쪽팔림, 미리연습할수있어요

질문할 때

문장 하나만 바꾸기

“모르겠어요” 대신 “여기까진알겠는데, 여기부터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덜

쪽팔려진다

내가 낸 과제

30초로 설명해 보기
제출하고 친구한테 말로 설명해 보기. 막히는데가내가모르는데다

떨어질 것 같은 데에

일부러 나가 보기
교내 대회, 모의면접, 공모전. 여기서망하면재시험이있다



처음에 한 말, 기억나세요?

최대한늦게이해했으면
좋겠다고했죠.

그걸 이해한다는 건,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든 배우게 됩니다.

만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사회에서는
‘빌런’이라고부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배웠으면좋겠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배워야할거라면,

하루라도빨리, 조금이라도덜상처받고

더예쁘게배우는게낫지않을까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나의 말과 태도를 미리 다듬어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몫입니다.



질문받습니다.


